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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판소리 상식 알아보기 
 

 

평양감사가 부임할 때의 풍경을 그린 병풍 <평양 감사 부임도> 중 
판소리 명창 모흥갑이 공연하는 장면(『국악의 향연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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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소리, 창, 소리…..? 
‘판소리’라는 용어의 유래와 정의 

 

  ‘판소리’라는 말은 ‘판’과 ‘소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
저, ‘판’이란 말은 ‘씨름판’  ‘놀이판’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 또는 ‘살판’ ‘죽을 판’ ‘난장판’ ‘먹자판’처럼 어떤 상황이나 분
위기를 드러내는 의미, 그리고, ‘판놀음’ ‘판굿’처럼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전문인들이 벌이는 놀이나 행위 등을 뜻하는 말로 볼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소리’는 한마디로 목소리를 표현 매체로 삼는 성악의 
일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판소리’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기 이
전에는 타령(打令)  잡가(雜歌)  창(唱)  소리  광대소리  창악(唱樂)  

극가(劇歌)  창극조(唱劇調)  창우희(倡優戱)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

습니다. 19세기말까지 작성된 판소리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판소리’
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1940년에 나온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에 처음으로 판소리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

작하면서 이후부터 이 용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

다. 

  한편, 학자들에 따라 판소리에 대한 정의를 ‘소설이다’, ‘서사시(敍
事詩)다’, ‘희곡이다’, ‘음악이다’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데, 이는 그만큼 판소리가 문학,시,연극,음악적 요소를 고루 갖춘 독

특한 양식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한마디로 간추려 판소리를 정의해

보면, ‘부채를 든 한 사람의 노래하는 이(소리꾼, 광대廣大 : 탈춤  
곡예  춤  음악 등의 민속연희를 직접적으로 다루던 ‘재인’이라는 말
과 혼용하다가 19세기 후반 들어 판소리만을 전문 업으로 삼은 사람

들의 총칭으로 사용된 단어)가 북으로 반주를 해주는 또 한 사람(고

수鼓手)의 장단에 맞추어, 창  아니리  발림(몸짓)을 섞어가며 긴 이

야기를 엮어 가는 극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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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꾼은 서고, 고수는 앉아서 

판소리 공연의 진행 형태 
 
 

 

조선시대 백성들의 풍습을 담은 
『기산풍속도첩(箕山風俗圖帖)』 중 ‘줄광대’(『풍속화-둘)). 

 

  오늘날 판소리 공연은 주로 실내 소극장이나 대규모 공연장에서 

벌어지지만, 옛날에는 집안의 큰 잔치나 마을의 큰 굿, 관아의 잔치 

자리에서 ‘판놀음’으로 실외에서 벌어졌습니다. ‘판놀음’이란 여러 패
의 놀이꾼들이 마당을 놀이판으로 삼고 순서대로 소리나 춤, 놀이 

등을 ‘판’을 짜서 벌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흔히 줄꾼이 줄을 타고, 
재주꾼이 땅재주를 넘고, 춤꾼들이 춤을 춘 뒤 맨 마지막에 소리판

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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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판이 벌어지는 곳은 ‘소리청’이라고 했는데, 마당이나 들에서 
할 때에는 멍석이 깔린 위에 돗자리를 깔았고, 마루 위에서 할 때에

는 돗자리만 깔고 소리를 했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은 대청 위에 

앉아서 구경을 했고, 일반 구경꾼들은 돗자리 주위에 둘러앉거나 서

서 즐겼는데, 이런 소리판은 장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제1부의 표지에 실린 평양감사가 부임할 때의 

풍경을 그린 ‘평양 감사 부임도’를 자세히 보면 양반들이 앉은자리 
앞에 수랏상이 놓여있고, 돗자리 위에 부채를 들고 선 명창 모흥갑

이 구경꾼들에게 둘러 싸여서 소리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남녀노

소 판소리를 즐겼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리꾼은 두루마기와 비슷한 겉옷인 창의(唱衣)를 입고, 갓을 쓰고,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서서 노래하는데, 북 장단을 연주하는 고수는 

북을 앞에 놓고 바닥에 앉아 서로 마주 보면서 호흡을 맞춰 나갑니다.  
  

왼쪽 그림은 19세기말에 활동했던 풍속

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이 그린 

풍속화 중에서 판소리장면을 사실적으

로 그린 것입니다. 판소리가 야외에서 

돗자리를 깔고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양반들의 사랑채와 같은 실내에

서도 공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

료이지요. 

 
『기산풍속도첩』 중에서  
판소리 그림(『판소리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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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소리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소리(창), 아니리(말), 발림(너름새) 
 

 

 

『기산풍속도첩』에 실린 
소리꾼과 고수 
(『국악의 향연 3권』) 

  판소리는 장단에 맞춰 노래하면서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소리’와, 노래
를 부르지는 않고 그냥 이야기꾼이 이

야기하듯이 말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

는 ‘아니리’, 그리고, 판소리하는 이가 
부채와 다양한 몸짓    표정 등으로 

극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그려내는 

일종의 연기술인 ‘발림’(‘너름새’, 혹
은 ‘사채’라고도 함)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몇 시간씩 걸리는 판소리를 노래로

만 끌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니리’를 섞어서 숨도 돌리
고 이야기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거나 우스운 말로 관객들을 웃기기

도 하고, 이야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활을 쏘는 자세를 취하거나 

박을 타는 모양을 흉내 내는 등의 여러 가지 몸짓을 통해 감상자들

이 지루하지 않게 긴 이야기를 펼쳐 나가지요.  

  결국 ‘소리    아니리    발림’의 3가지 요소들이 적절하게 한데 
어우러져야 온전한 판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리 없이 소리만 한

다거나, 소리와 아니리만 하고 발림이 빠지는 것은 불완전한 판소리

가 되는 셈이지요. 따라서 판소리를 감상할 때에도 CD나 테이프로 

음악만 듣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 공연장에서 구경

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감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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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씨구 잘한다 

 판소리의 추임새 
 

  서양 고전음악 연주회나 국악 중에서 궁중음악과 같은 곡을 연주

하는 감상회장에서는 관객들이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판소리와 같은 민속음악 공연장에서는 장단을 맡은 고수

(鼓手)와 관객들이 연주자의 소리에 함께 참여했을 때 더 멋진 연주

가 가능하게 됩니다. 

  ‘으잇’, ‘얼씨구’, ‘좋지’, ‘잘한다’, ‘그렇지’, ‘암먼’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를 ‘추임새’라고 합니다. 추임새는 ‘추어준다’라는 말에
서 나온 것으로, 상대를 높이고 칭찬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워준다는 

뜻입니다.  

  판소리 공연을 할 때 고수는 추임새를 통해서 단순히 소리를 잘한

다는 반응에 머물지 않고 이야기 내용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주고받

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방자를 부르면서 “얘 
방자야”라며 고수를 부채로 가리키면 고수는 광대가 되는 것이고, 
적벽강에서 관운장이 조조에게 호통치는 장면에서 광대가 부채로 고

수를 가리키면 소리꾼은 관운장이 되고 고수는 조조가 되는 것입니

다.  

  음악의 흐름에 따라 적재 적소에 넣는 전문가적인 고수의 추임새

와, 아무런 약속 없이 즉흥적으로 넣게 되는 청중의 추임새와 같은 

관객들의 호응도에 따라 소리꾼은 힘이 나게 되고 소리판도 더욱 무

르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일고수 이명창 삼
청중’이라 하여 청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추임새를 잘 하
기 위해서는 그만큼 판소리 이론과 감상 경험이 풍부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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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고수는 없다 

고수(鼓手)의 역할 
 

 

  고수(鼓手)는 소리판에서 북장단

을 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흔히 

‘일고수 이명창(一鼓手 二名唱)’이
라고 해서 명창의 능력 못지 않게 

고수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도 하지요. 고수는 소리꾼의 왼쪽 

편에 앉아서 노래하는 이를 바라

보면서 반주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수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요소로 자세    추임새    

가락을 들기도 하는데, ‘자세’는 책
상다리로 앉아 허리를 펴고 소리꾼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며, 소리 

도중에 불필요한 동작으로 산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임새’는 소
리 도중에 발하는 감탄사인데,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무게 있는 음

성으로 소리 가락이나 이야기의 진행상황에 잘 맞춰야 하며, 소리꾼

의 나이에 상관없이 ‘좋다’, ‘잘한다’ 등으로 말하고 꼭 존대할 필요
가 없다고 합니다. ‘가락’은 고수가 치는 다양한 장단으로, 판소리 사
설의 내용이나 가락에 잘 어울려야 하고, 소리만의 단순성에서 벗어

나 소리에 광채를 더하는 역할, 소리가 쉬는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 

효과음 역할, 속도 조절 역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즉흥적으로 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소리와 소리꾼을 접해보아야 합니다. 그래

서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수는 없다”는 말이 나왔지요.  

 

『기산풍속도첩』 중에서 
판소리 공연하는 장면 
『어화둥둥 두리둥둥 이야기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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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소리 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  

단가(短歌)에 대하여 
 
 

  ‘단가(短歌)’는 한자 뜻 그대로 
‘짧은 노래’입니다.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노래할 사람의 목도 풀어주고, 

관객들의 관심과 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3∼4분 정도의 짧은 노래를 하

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이처

럼 ‘첫머리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
에서 ‘허두가(虛頭歌)’라고도 합니
다.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노래하기 전

에 부르는 노래인 만큼 장단이나 창

법도 판소리와 거의 같은데, 주로 

명랑하고 화창한 느낌을 주는 평조(平調)와 웅장하고 유유자적(悠悠

自適)하는 우조(羽調)를 섞은 평우조(平羽調)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

지만, 슬픈 느낌의 계면조(界面調)를 섞어 부르기도 하며, 장단은 보

통 속도인 중모리장단으로 불려집니다.  

 

1969년에 발매되었던 <단가집>을 
지구레코드사에서 CD로 복각 
(김연수  박초월  박록주  성우향 
명창) 

  가사의 내용은 주로 역대의 어진 임금이나, 영웅호걸(英雄豪傑), 

절세미인(絶世美人) 등에 대한 고사(古事)나 산천유람(山川遊覽), 인

생무상(人生無常) 등을 노래한 것이 많으며 40∼50여 종류의 단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진국명산(鎭國名山)>, <백발가(白髮歌)>와 

같은 15곡 정도의 단가들이 자주 불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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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소리사에서 꼭 만나게 되는 인물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 

 
 

 원래 서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발

전해왔던 판소리는 19세기 전반에 

들어 양반층의 경제적 후원 아래 

‘마당 소리’에서 양반들의 ‘안방 소
리’라는 새로운 무대가 생겨나게 되
었고, 이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소리꾼들이 나오게 됩니

다. 이처럼 양반들이 주요 청중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판소리의 성격은 

양반 특유의 미의식에 영향을 받게 

되고 자연스레 판소리 사설의 내용

에도 간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끼

친 인물이 바로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 : 1812∼1884)입니다. 

 

신재효의 초상화 
(『신재효의 판소리 여섯바탕집』) 

  그는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중인계층의 인물로서 후에 호조 참판

에 까지 올랐는데, 넉넉한 재력을 이용하여 광대들에게 경제적인 후

원을 함과 동시에 박만순    김세종    정창업 같은 명창들과 최초

의 여류 명창 진채선을 가르치는 등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했습

니다. 또, 판소리 자체의 전승구조를 파악하여 사설의 내용이나 악상

을 절제된 감정으로 다듬었는데, 그때까지 광대들에 의해 구전으로

만 전해왔던 판소리 사설 중 <춘향가><퇴별가><심청가><박흥보가

><적벽가><변강쇠가>의 여섯 마당을 문헌으로 정리하였고, 단가(短

歌)의 창작,수집,정리 등 판소리사에 커다란 공적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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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리꾼은 빼어난 인물이 첫째?  

신재효의 소리꾼이 갖출 조건 
 

 

 

  신재효는 그가 지은 단가(短歌) <광대가(廣大歌)>에서 판소리 광대

(廣大)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인물. “얼굴은 타고난 것이라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없다”면서 첫째 
요건으로 빼어난 얼굴을 꼽았습니다. 

판소리는 공연예술이므로 이왕이면 

예쁘고 잘생긴 소리꾼이 관객에게 더 

호감을 줄 수 있겠지만, 판소리사에

는 용모는 못났어도 명성을 날린 명

창도 많았습니다.  

 

전북 고창의 신재효 생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둘째, 사설(辭說)치례(오늘날의 ‘아니리’). 분명하고 정확한 발음으
로 노래나 이야기를 엮어가야 하고, 등장 인물에 따른 목소리와 말

투도 제대로 구사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재치 있게 관객들을 이

끌어 갈 줄 아는 능력을 말했습니다. 

  셋째, 득음(得音). 장단과 가락에 관련된 음악의 기본 이론을 분별

하여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신재효는 득음의 

경지를 “오음(五音)을 분별하고 육률(六律)을 변화하여 오장(五臟)에
서 나는 소리를 농락하여 자아낼 제 그도 또한 어렵구나”라고 표현
하였습니다. 

  넷째, 너름새(오늘날의 발림). 구수한 맛과 맵시가 깃들이고 상황

에 따라 신선도 되고 귀신도 되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 청중을 웃기

고 울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너름새의 사실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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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소리 할 때 부채를 드는 이유는? 

판소리의 소도구 - 부채 
 

  소리꾼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합죽선(合竹扇)을 들고 소리판

에 서는데, 언제부터 왜 부채를 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문헌적

인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판소리에서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줄을 타는 줄광대나 춤광대가 부채를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맞추듯이 판소리에서 부채는 이야기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연극에 있어 소도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론, 소리꾼이 노래하다가 땀이 많이 나서 부채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춘향이가 매를 맞는 대목에서는 곤장으로 사용되고, 흥부가 

박을 탈 때에는 톱이 되고, 적벽가에서 관운장의 호령 속에서는 청

룡도가 되며, 심봉사가 길을 걸을 때에는 지팡이도 되었다가, 심청이

가 임당수에 빠지는 대목에서는 부채를 내던지며 심청이가 물 속으

로 풍덩 빠지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긴장감이 고조되는 

대목에서는 접혀져 있던 부채를 

‘쫘악’ 소리나게 펼쳐 냄으로써 보
는 이로 하여금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시원

한 청량감마저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부채를 펼쳐들

고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소리꾼

의 모습은 한 편의 춤이나 동양화

를 보듯 아름답다는 것 또한 빼 놓

을 수 없겠지요.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이 부채로 
발림 하면서 소리하는 장면 
(『서편제 영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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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소리에는 악보가 없다? 

구전심수(口傳心授)의 예술 
 

  판소리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의 공동 창작을 통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악보가 없습니다.  

  악보란 기록 수단일 뿐이고, 매우 불완전한 도구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음악의 예술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판소리는 스

승에게서 배운 소리를 제자가 그대로 이어나가는 한편 자신만의 독

창적인 예술성을 가미하여 더욱 새로운 예술로 창조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판소리를 악보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렇게 되면 조금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판소리의 다양한 모습

을 악보에 제대로 표현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소리의 

진면목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의 오선

보로 기보된 판소리는 판소리 연구자나, 감상자    단체 교육 등에

서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될 

뿐 여전히 판소리 사설을 

앞에 놓고 스승에게 구전심

수(口傳心授 : 입으로 전하

여 주고 마음으로 가르친다

는 뜻으로, 일상생활을 통하

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도록 가르침을 이르

는 말)로 배우고 있습니다. 
 

영화 서편제 중에서 소리를 배우는 장면 
(『서편제 영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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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창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 

백일공부와 독공(獨工) 
 

  판소리는 처음 스승에게 소리를 어느 정도 익힌 후에 이를 기초로 

혼자서 오랜 수련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독공(獨工, 篤工)’이라고 
하고, 이러한 독공의 한 예가 바로 백일공부인 셈인데, 100일이라는 

기한을 정한 후에 깊은 산이나 절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소리만을 

연습하게 됩니다. 근세 5명창으로 꼽혔던 송만갑은 백일공부를 할 

때 하루에 <춘향가>를 세 바탕씩이나 불렀다고 하는데, 춘향가는 짧

은 것이 5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하루에 최소한 15시간 이상을 연습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집안에 무

슨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일동안 연습에 정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일공부를 하는 이유는 첫째, ‘득음(得音)’을 얻기 위해서 
즉, 판소리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목소리와 그 음색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 무리하게 성대를 사용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에게서 배운 소리

를 그대로 흉내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예술성을 가

미한 독특한 소리를 개발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한편, 판소리 유적

지 중 ‘소리굴’이라 하여 명창들이 
연습했다는 ‘굴’이 있는 경우가 있
는데, 근세 오명창 중 명성이 높았

던 이동백은 충남 서천군의 ‘용당
굴’이라는 곳을 날마다 오르내리며 
소리공부를 했다고 전해옵니다.

 

명창 이동백이 소리공부를 했다는 
용당굴(『판소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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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소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판소리의 기원(起源)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며 어떤 설이 정답

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서 이루어졌겠지요. 자주 언급되고 있는 기원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i 

- 무가(巫歌) 기원설 : 시나위권(경기도 남부 충청도,전라도,경상도 

서부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특히 이 지역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연

주하는 음악을 ‘시나위’라고 함)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의 무당들의 노
래로부터 나왔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 육자배기토리 기원설 : 남도민요를 대표하는 육자배기 토리(민요 

선율의 지역적 특색을 가리키는 말)의 선율형과 판소리의 중심 선율

형이 동일한 구성음과 악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민요

권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戱) 기원설 : 나례(儺禮 : 고려 때부터 조

선조 말까지 이어온 궁중의 가장 큰 연례 행사)에서, 어느 광대가 이

미 존재하고 있던 남도 무가(巫歌)의 음악과 양식을 사용하여 설화

를 긴 노래로 엮어 부른 데서 시작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나례가 폐

지되자 광대들이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발전시켰다는 설입니다.  

- 판놀음 기원설 : 조선조 후기 전문 놀이꾼들이 돈을 받고 벌이던 

놀이인 판놀음의 주요 구성 주체였던 육자배기 토리 무악권(巫樂圈) 

창우(倡優 : 주로 노래를 부르던 유랑 연예인)집단의 광대소리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는 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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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존 판소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만화본(晩華本) 춘향가 
 

 

  조선시대 영조 30년(1754)에 

유진한(柳振漢)(1711∼1791)이 

자신의 호(號) ‘만화제(晩華齊)’를 
딴 문집인『만화집(晩華集)』을 썼

는데, 여기에는 한문시(漢文詩) 

200구(二百句)로 기록된 춘향가

의 사설(辭說 : 판소리의 가사)이 

실려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만

화본(晩華本) 춘향가>라고 하는

데, 그의 아들이 쓴 글에 의하면 

유진한은 숙종 38년인 1711년에 

태어나서 정조 15년인 1791년에 

죽었으며, 1753년부터 1754년까

지 호남지방의 문물을 구경하고 

돌아와서 이때 들었던 <춘향가>의 가사를 한시(漢詩)로 옮겨 실었다

고 합니다. 

 

유진한(柳振漢)의  
『만화집(晩華集)』표지 
(『국악의 향연 3권』). 

  <만화본 춘향가>의 내용은 현재의 <춘향가>와 거의 같으며, 긴 

사설을 짧은 한시(漢詩)로 번역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춘향과 이도령이 연을 맺고-사랑하게 되고-이별하고-춘
향이 수난을 당하고-재회’하는 구조와 등장인물은 현재의 것과 차이
가 없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늦어도 18세기 후반 경에 춘향가가 소리꾼들에 

의해서 연주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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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판소리를 처음 부르기 시작한 사람?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명창 
 

  1810년경에 쓰여진 송만재(宋晩載)의 『관우희(觀優戱)』라는 50수

로 된 한시(漢詩)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장안에서는 우춘대를 많이 일컫고 있는데,       

長安盛設禹春大 

오늘날 누가 그 소리를 제대로 계승해 나갈 것인가.       

當世誰能善繼聲 

한 곡 소리하고 나면 술동이 앞에 많은 비단이 보수로 쌓이네.        

一曲樽前千段錦 

권삼득과 모흥갑은 어린 나이에도 유명하구나.        

權三牟甲少年名 

 

 

  이로 미루어 보아, 기록으로 전하는 최초의 판소리 명창은 18세기 

후반에 서울을 중심으로 활약했을‘우춘대(禹春大) ’라는 사람임을 추

정할 수 있고, 앞서 본 ‘평양도’에 그려진 명창 모흥갑이 이 당시 어
린 나이에 권삼득 명창과 함께 명성을 얻기 시작했음도 알 수 있습

니다. 

  이 외에 구전에 의하면 하한담(河漢潭, 혹은 하은담河殷潭이라는 

기록도 있음)과 최선달(催先達)도 판소리를 처음 부르기 시작한 사람

이라고 합니다.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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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소리 최초의 여류명창 

여류명창 진채선 
  원래 판소리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

니다. 그런데, 고종 초에 접어들면서 신재효

의 문하에서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陣彩

仙, 1847∼?)이 배출되었고 이어 진채선과 

쌍벽을 이루었던 허금파가 등장했으며, 그 

뒤 강소춘  강소향  김녹주  이화중선  김

초향  배설향  박녹주  김여란  김소희  박

초월 등이 큰 인기를 얻게 됨으로서 오늘날 

여자 명창들이 더 많이 활동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진채선 
(『브리태니커 소리 
다섯마당)) 

  진채선은 김세종과 신재효의 지도를 받아 풍류.가곡(歌曲). 무용에

도 능했고 특히 판소리를 잘 불렀는데, 미려하면서도 웅장한 성음과 

다양한 기량으로 남자 명창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1869년 7월 경복궁 경회루의 낙성연(落成宴)에 수십 명의 남자 명

창들 가운데 홍일점(紅一點)으로 참석하게 된 진채선은 고종과 흥선

대원군을 비롯한 수만 군중이 자리를 매운 자리에서 <춘향가> 중 

‘사랑가’를 불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고, 대원군의 총애로 명성
과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후에 대원군이 실권(失權)하자 스승을 찾

아 인사한 후 김제로 내려가서 창을 그만 두고 근신하였으며 1898

년 대원군이 타계하자 3년 상복을 입은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편, 스승 신재효와 진채선은 단순한 사제지간이었으나 늘 곁에 

두고 아끼며 가르치던 그녀가 없게 되자 연모의 정으로 변하여 유명

한 ‘도리화가(桃李花歌)’를 지어 보냈다고 하며, 그녀의 추천으로 대
원군은 신재효에게 정2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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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판소리는 문화재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해방 이후 급격한 서구화 추세 속에

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는 급격히 해체되었으며, 판소리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판소리를 비롯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적 

보호의 일환으로 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64년 김연수ㆍ정광

수ㆍ김소희ㆍ김여란이 판소리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지정된 이

래 박동진ㆍ박녹주ㆍ박초월ㆍ박귀희ㆍ정권진ㆍ한승호ㆍ강도근ㆍ오정

숙ㆍ성창순ㆍ성우향ㆍ조상현 명창 등이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

게 되었습니다. 

 

  현재 판소리 무형문화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번호 지정명칭 지정일자 보 유 자 

제 5 호 판소리 1964. 12. 24

정광수 (수궁가) 

박동진 (적벽가) 

한승호 (적벽가) 

오정숙 (춘향가) 

성창순 (심청가) 

조상현 (심청가) 

김성권 (판소리 고법) 

정철호 (판소리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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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극의 역사는 짧다 

판소리와 창극(唱劇) 
 

  판소리는 소리꾼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춘향가를 

예로 들면 “호남좌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허였것다. 동으로 
지리산 ”와 같이 소리꾼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
작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이도령이 되었다고 춘향이도 되고, 사또

도 되었다가 월매도 되는 등 소리꾼 혼자서 소도구로는 오로지 부채 

한가지만 이용해서 ‘일인백역(一人百役)’을 담당하지요.  
  이에 비해, 창극(唱劇)은 판소리 사설에 등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

라 동물들까지 모두 각자의 역할을 맡고, 오늘날의 연극이나 오페라 

등에서와 같이 다양한 소도구와 무대장치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창극은 예로부터 있어왔던 것이 아니고, 중국의 경극(京劇)

이나 일본의 가부끼(歌舞技), 서양의 오페라    연극 같은 공연 방식 

등에서 영향받아 1900년대에 들어 새로이 성행하게된 양식입니다. 

 

오페라 <아이다> 중 한 장면 
(『위대한 음악의 세계12』)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춘향가> 
중에서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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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창극은 1908년에 이인직(李人稙)이 신 연극(新演劇) <은세

계(銀世界)>상연을 위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신식 원형극장 ‘원각
사’를 창설하고 여기에 판소리를 무대화한 창극을 무대에 올린 것이 
시초로 보입니다. iv 당시 원각사에서는 우리 나라 고유의 각종 연예

가 공연되었는데, 그 중 판소리 다섯 마당을 배역으로 나누어 무대

장치를 갖춘 창극이 주요 공연종

목이었다고 하며, 김창환ㆍ송만갑

ㆍ정정열ㆍ이동백ㆍ박기홍ㆍ이화

중선ㆍ박녹주 등 명창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의 

창극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연극적인 창극과 달리 무대 천장

에 전등을 밝히고, 배경으로 둘러

친 흰 포장 앞에서 여러 소리꾼들

이 둘러서서 각자 맡은 배역의 소

리를 하는 정도였으며 1930년대 

초까지 이런 형태가 계속되다가, 1935년 명창 정정렬이 연극적 조건

을 완전히 갖춰 편극(編劇)한 창극 <춘향전>이 첫 선을 보이게 되었

습니다. 

 

1908년 원각사의 겉모습 
(『한국음악통사)) 

  한편, 창극의 등장은 일반 시민들을 음악수용층으로 폭넓게 수용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관객들의 대중적 기호에 영합함

으로써 안이한 창법의 소리를 유행시키는 등 판소리의 퇴보를 가져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화려한 무대장치와 다

양한 등장인물 등을 통해 한사람의 공연에서 느껴지기 쉬운 지루함

을 벗어나 재미있고 쉽게 다가설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1인 판소리와 오늘날의 창극이 각각 장점을 살려 함께 발

전해 나가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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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느린 진양에서 빠른 휘모리까지 
판소리의 장단 

 

  ‘장단(長短)’이란 글자 그대로 길고 짧음이라는 뜻인데, 서양음악
에서의 단순한 ‘박자’ 개념과는 달리 박자의 속도ㆍ리듬의 형태ㆍ강
약ㆍ반복 주기 등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판소리에서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엇중모리 등이 쓰이는데, ‘모리’
는 ‘몰아간다’는 뜻인 ‘몰이’에서 온 말로 보이며, ‘머리를 내민다’는 
뜻에서 ‘머리’라고도 합니다. 
 

  이 장단들은 판소리 사설(辭說)에 나타나는 슬프거나, 한가하거나 

긴박한 상황 등의 설정에 따라 느리고 빠른 속도가 선율과 함께 적

절하게 엮어져 나갑니다. 특정 분위기에 반드시 어느 장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용되는 구성 방식을 기본형 리듬과 함께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양조는 중고제 소리를 창시한 김성옥이 창안한 장단으로, 판소

리 장단 가운데 가장 느린 장단으로, 6박인데 이 6박자를 흔히 ‘한 
각’이라고 하고 4각을 주기로 
하여 변주한다고 하여 4각 24

박자를 한 장단으로 꼽기도 

합니다. ‘심청이가 인당수로 
떠나기 전날 밤을 새워 통곡

하는 대목’ 등과 같이 비참한 
정경을 호소하거나 탄식하는 

대목에서 쓰이는 한편, ‘이몽
룡이 광한루를 구경 나와 한

가로이 경치를 바라보는 대목’과 같이 아주 한가하고 화평스러운 대
목 등에서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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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는 판소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장단으로서, 중간 빠르기로 

몰아가는 장단이라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토끼가 자라에게 산중 생활을 일러주는 대목’ 등과 
같이 주로 서술적인 대목에 쓰이거나, ‘춘향이 감옥에 갇혀 쑥대머리 
형용으로 임을 그리워하며 서럽게 우는 대목’ 같이 슬픔을 머금고 
서정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대목에도 많이 쓰입니다. 

 

 

 

중중모리는 중모리 장단과 구조는 비

슷하지만 중모리보다 2배 정도 빠른 

장단인데, ‘심청가에서 모든 맹인들이 
눈을 뜨고 좋아서 춤추는 장면’ 등과 같이 주로 기뻐서 흥겹게 춤추
고 노는 장면이나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러 돌아다니는 장면’
과 같이 씩씩하면서 경박한 느낌을 주는 대목에도 사용되는 반면에 

‘심청이 인당수로 가게 된 것을 안 심봉사가 통곡하는 대목’ 등 오히
려 슬픔이 가장 격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자진모리는 자진몰이  자진머리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잦게 소리를 몰아가

는 장단으로 ‘놀부 심술을 차례로 열거
하는 대목’과 같이 어떤 사건이나 물건을 나열하는 대목에서 흔히 
쓰이고, 춘향가에서 변학도가 남원 부사 도임차 내려오는 대목과 같

이 어떤 일이 긴박하게 차례로 벌어지는 장면, 격동하는 대목 등에

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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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모리는 판소리에서 가장 빠른 장단

으로 말 그대로 휘몰아치는 장단입니

다. 춘향가에서 사령들이 춘향을 끌어

내리는 대목, 심청가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대목과 같이 

어떤 일이 매우 바쁘게 벌어지는 대목에 자주 쓰이는데, 적벽강 싸

움 대목과 같은 급박한 대목에서도 빠른 자진모리 속에서 거의 휘모

리에 가깝게 장단을 몰아가기도 합니

다. 

 

 

 

 
 

엇모리는 수궁가에서 도사가 내려오는 

대목, 흥부가에서 중이 내려오는 대목 등과 같이 주로 어떤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는 대목에 쓰이는데, 절

름거리는 듯한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엇중모리는 중모리의 절반 길이인데 판소리의 맨 끝 대목이 거의 이 

장단으로 끝맺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주인공들이 행복

하게 잘 살았다는 내용에 이용되고, 지체 높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

과 관련되는 부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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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명창들의 창조적 역량이 담긴 소리 

판소리의 더늠 
 

 

  ‘더늠’이란 ‘더 넣는다, 더 늘어난다’
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뛰어난 소리꾼

에 의하여 새롭게 짜여져 늘어난 소리대

목, 또는 어느 소리꾼이 특별히 잘 부르

는 대목이나 작품, 혹은 유파에 따라 계

승되어 오는 특징적인 대목이나 음악 스

타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작곡자의 

개념이 거의 없는 판소리에 작곡의 개념

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

서 어떤 명창이 부른 판소리의 특정 대

목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격찬을 받게 되면 ‘그 대목은 누구
의 더늠’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 더늠은 후배 명창들에 의해서 계승
되어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흥보가 중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은 권삼득의 더늠이다”, “춘향가의 ‘쑥대머리’는 임방울의 더늠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권삼득이나 임방울 명창이 특별히 멋있게 고쳐 불

러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은 대목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이나 ‘쑥대머리’라는 뜻입니다. 

 

임방울 명창의 쑥대머리 음반 
표지(『천하명창 임방울』) 

  원래 판소리 명창들은 스승에게 배운 소리를 똑같이 따라서 부르

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형태로 바꾸고자 부단히 노력하여왔으며,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최대로 발휘한 더늠을 남기게 되

는 것입니다. 역대 명창들은 모두 한두 대목 이상씩 더늠을 가지고 

있었으며, 판소리는 이처럼 수많은 더늠이 쌓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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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성기음반 20만장 판매고의 주인공? 

국창 임방울 
 

  서울 동양극장에서 전국명창대회가 열

리던 1928년, 어수룩하게 생긴 초라한 

시골뜨기 임방울(林芳蔚, 1904∼1961)이 

무대에 올라 서럽게 가슴을 짜내는 목소

리로 <춘향가> 중 ‘쑥대머리’를 불렀습니
다. 장내에는 소리판이 떠나가게 추임새

가 계속되었고,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재청’을 외치는 소리가 쏟아졌으며, 
25세의 임방울은 일약 판소리계의 스타

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명창대회 후 

일본에서 취입한 그의 쑥대머리 음반은 

우리 나라는 물론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 

20여만 장이나 팔려나갔는데(100만장이

라고도 함), 그 당시 축음기의 보급률을 생각한다면 실로 엄청난 판

매량입니다. 

1932년 무렵 임방울이 
okeh음반회사에 취입한 
‘쑥대머리’ 
유성기음반(「판소리 음반 
걸작선」) 

  ‘쑥대머리’는 <춘향가>의 한 대목으로서 변학도에게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힌 춘향이의 쑥대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마치 귀신같은 기괴

한 몰골을 묘사한 곡인데, 임방울의 쑥대머리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 6  25때 서울서 지내던 임방울이 고향인 송정리로 피난을 내

려오는 도중에 인민군의 검문이 아주 심했는데, 검문이 시작될 때마

다 그는 곧바로 쑥대머리를 불렀고, 모두 임방울임을 알아본 인민군

들이 풀어줬다는 일화가 전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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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 

  임방울은 이름에 이미 ‘방울’이 달
려 있듯이 천성적으로 아름다운 목을 

 타고났는데, 높고 낮은 소리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힘차고도 

성량이 풍부한 성음인 ‘천구성’에 
약간 갈라진 듯 하면서 구수하게 

곰삭은 ‘수리성’을 모두 갖춘 
예인이었습니다. 물론 임방울의 

소리가 지나치게 계면조를 많이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일제 

치하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서민들의 정서를 슬픈 계면조로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늘날 

그의 목소리는 계면조의 특성을 최상의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방울의 장례행렬은 2km에 
이르렀다고 함(『명창 임방울』)

 

  한편, 임방울은 자신의 소리를 녹음으로 남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의 판소리 전판을 녹음한 것은 거의 없어서, 1956년 

적벽가 완창 공연과 1957년의 수궁가 공연실황을 그의 사후인 

60년대 후반에 제작하여 90년에 아세아레코드사에서 복각한 3장의 

CD가 전판 녹음으로는 유일합니다(아세아레코드 ACD144∼145 

임방울 적벽가 / ACD143 임방울 수궁가). 그 외에 30년대 초반부터 

유성기음반에 녹음한 음반 중 CD로 복각한 것이 몇 가지 전합니다. 

�음반명� 한국의 위대한 판소리명창들II 임방울���제작사�
제작사

 신나라 
 신나라 레코드SYNCD-010 

특  징  임방울의 대표적 유성기음반을 CD 복각 

수록곡

단  가 : 편시춘, 추억, 명기명창 
춘향가 : 쑥대머리, 옥중 상봉가 
흥보가 : 가난타령 
수궁가 : 토끼화상, 고고천변, 녹수청산 
적벽가 : 군사설움타령   



21. 일제시대 최고 인기의 여류명창 

이화중선 

 
 

  나팔통 앞에서 녹음하던 방식에서 

1928년부터 시작된 전기녹음은 음반

시장의 황금기로서 음악의 대량소비 

시대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 불씨를 

지핀 명창이 바로 이화중선(李花仲仙, 

1898∼1942)으로서 그녀의 등장은 판

소리사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사건

으로 기록됩니다. 이화중선이 등장하

기 전까지 여류 명창은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지 못했고 별미로 즐기는 정도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화중선 이후

로 제2의 이화중선을 꿈꾸는 여류 명창들이 나왔고 이후 여류 명창

은 그 숫자나 인기 면에서 남자 명창들을 제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음반은 일제 때 판소리 명창으로는 가장 많은 100장이 

넘는데 <춘향가> 중 ‘이별가’ <심청가> 중 ‘추월만정’과 ‘선인 따라’, 
그리고 남도민요 ‘육자배기’ 등은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음반
입니다,. 

 

  이화중선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었

습니다. ‘쇠옥성’이라는 여성 특유의 매력적인 질감을 갖춘 맑고 고
운 목소리,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창법, 빼어난 서정성 등 타의 추

종을 불허하는 특징을 갖추었는데, 그녀의 음반은 콜럼비아를 일약 

돈방석 위에 올려놓았고, 대중들은 너나 없이 그녀의 소리에 넋을 

잃고 일제의 암울했던 시절을 달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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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화중선의 소리는 판소리 창자가 오랜 수련을 거쳐서 득

음을 한 후에 낼 수 있는 깊은 공력이 담긴 성음은 아니었으며 소리

가 편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무거운 맛은 없습니다. 인간문화재였던 

고 김소희 명창의 증언에 의하면 이화중선이 30대 때 너무 소리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여류 명창들은 그녀 앞에서는 입도 못 벌렸다고 

회고했으며 “목소리고 뭐고 구름 위에 달이 떠 있듯이 수월하게 소
리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임방울 명창과 

함께 이화중선이 이처럼 엄

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린 것

은 20세기 전반기 판소리의 

대중화 경향과 관련되어 있

습니다. 19세기에 들어 판소

리는 사설의 내용도 한문 투

로 어려워지고 음악성도 고

도의 시김새와 기교 등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없는 고급 예술로 변모되

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중선의 

소리는 일반인들도 쉽게 따

라 부를 수 있는 쉬운 소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부른 

대목들인 <심청가> 중 ‘선인 따라’나 ‘추월만정’ 같은 노래들은 그 
노래에 깔린 정서가 일제 때 대중들의 정서와 맞아 떨어졌습니다. 

특히 ‘선인 따라’는 춘향이가 선인에게 몸이 팔려 배로 따라가는 대
목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다가 간도나 만주 등지로 떠나는 서

민들의 신세와도 흡사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슬픈 대목으로서, 

임방울의 ‘쑥대머리’와 함께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었고, 왕비가 된 
심청이 정원에 나와 가을 달빛을 받으며 도화동에 있는 아버지를 그

리워하는 노래인 ‘추월만정’ 또한 일제 당시 정서와 결합하여 가장 
인기를 누렸던 노래입니다. 

 

정정열ㆍ이화중선ㆍ임방울ㆍ김소희ㆍ박록
주의 창과, 한성준의 북반주로 취입한 
빅터판 <춘향가> 유성기음반을 유성기로 
재생하는 장면(「판소리 기행-판소리 맥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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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부른 노래 중 가장 슬픈 대목의 하나인 남도민요 ‘육자배
기’는 계면조로 처절한 정서를 담아낸 노래인데, “사람이 살면 몇백 
년이나 사드란 말이냐. 죽음에 들어서 남녀노소가 있느냐. 살아서 생

전에 각기 맘대로 놀꺼나"라는 대목은 일제 시대 분위기와 맞아떨어

지는 자포자기적 삶의 허무를 노래한 것이어서 남녀노소 모르는 이

가 없을 정도로 가장 인기를 누렸던 가사였다고 합니다. 

  이화중선이 남긴 음반은 아직도 모두 밝혀지지 않았을 만큼 많았

는데, 특히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지닌 대표적인 녹음은 빅터판 < 

춘향전> 전집입니다. 이 음반을 듣고 공연에 온 사람들은 모두 그녀

의 미모에 크게 실망했다고 하는데, 수입금은 가마니에 넣어 끌고 

다닐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아낙네였던 이화중선은 전북 남원의 마을 앞에서 송만갑    

유성준 등이 펼친 협률사 공연을 본 후 타고난 예술적 재능이 되살

아나 3일간의 공연을 하루도 빼지 않고 구경한 후 몇 날 밤을 고민

하다가 소리의 길을 찾아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왔으며, 일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여류명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노래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인지 그녀의 죽음 또한 안타깝게 끝을 맺는

데 일설에는 1943년 일본 공연 길의 배에서 자살했다고도 하고, 배

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었다고도 합니다. 

음반명  한국의 위대한 판소리명창들II 임방울 
제작사  서울음반 SRCD-1072 
특  징  이화중선의 대표적 유성기음반 CD 복각 

 

수록곡

단  가 : 소상팔경, 초한가 
춘향가 : 자진 사랑가, 기산영수, 이별가, 
  방자와 춘향의 수작, 동풍가, 
  춘향의 집 경치, 방자 데리고 춘향가로 
심청가 : 추월만정 
흥보가 : 흥보 구걸,흥보 매맞으러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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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소리는 성음 놀음이다 

판소리의 창법(唱法) 
  판소리는 성음(聲音)을 가지고 즐기는 예술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성음 놀음’이라고 합니다. ‘성음’을 정확히 무엇이라고 한정짓기는 
어렵지만 소리의 색깔이나 성질을 가리키는 말로서 ‘목성음’, ‘목’이
라고도 합니다.  

  판소리에서 발성은 ‘통성’이라 하여 배 아래쪽에서부터 숨을 올려 
내지르는데, 약간 거칠고 텁텁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껄

껄하고 거친 목소리인 ‘수리성’을 사용하는데, 거칠지만 상대적으로 
맑은 소리를 ‘천구성’이라 하여 가장 좋은 성음으로 여깁니다. 명창 
이동백이나 임방울의 성음이 여기에 해당했으며, 여자 소리꾼들은 

대개 천구성에 속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맑은 소리인 ‘양성’이
나, 수리성에서 너무 거칠어진 소리인 ‘떡목’은 둘 다 가치 있는 성
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어떤 성음이든 자유자재로 낼 수 있어야 명창이 될 수 있었

고, 이런 목을 얻기 위해 옛 명창들은 산중에 들어가 절이나 땅굴 

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수련을 했는데, 수련 과정에서 숱한 고비를 

여러번 넘기고 목이 트이면 어떤 소리도 거침없이 튀어나올 수 있고, 

장시간 노래를 해도 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차고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판소리에 쓰이는 소리를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v 

 

‘청(음의 높이)’을 기준으로 한 분류 

 

최상성(最上聲) - 중상성(中上聲) - 상성(上聲) - 평성(平聲)- 

하성(下聲) - 중하성(中下聲) - 최하성(最下聲) 

31 | 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 



  또, 음질(소리의 특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질에 의한 분류 
 

통  성 : 뱃속에서 바로 위로 뽑는 소리 

철  성 : 쇠망치와 같이 견고하고 강하며 딱딱한 소리 

수리성 : 쉰 목소리와 같이 껄껄하게 나오는 소리 

세  성 : 아주 가늘게 미약하고도 분명히 나는 소리 

항  성 : 목에서 구부려 나오는 소리 

비  성 : 코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파  성 : 깨어진 징소리 같이 부서져 나오는 변화된 소리 

발발성 : 떨리며 나오는 변화된 소리 

천구성 : 튀어나오는 소리, 즉 천연적인 명창의 성음 

귀곡성 : 귀신 울음소리같이 사람으로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소리 

생  목 : 목이 트이지 않은 성음 

속  목 : 목안에서 내며 불분명하게 목 밖으로 내지 않는 성음 

겉  목 : 피상적으로 싱겁게 쓰는 목소리 

떡  목 : 텁텁하고 얼붙어서 별 조화를 내지 못하는 목소리 

노랑목 : 너무나 교묘하게 지나쳐 넘치게 쓰는 목소리 

마른목 : 아주 깔깔하게 말라버린 목소리 

굳은목 : 소리가 굴곡 없이 아주 뻣뻣하게 멋없이 나오는 목소리 

눅은목 : 상성은 없고 언제나 하탁성으로만 내는 목소리 

된  목 :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언제나 상성으로만 쓰는 목소리 

둥근목 : 본이 있고 원만하게 내는 목소리 

군  목 : 흥이 날 때에 혼자서 맛있게 한번 굴려내어 보는 목소리 

넓은목 : 아주 넓게 범위를 넓혀 부르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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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질’이 어떤 한 순간의 소리의 특성을 지칭한데 비해, 소리의 연
속적인 변화에 중점을 둔 ‘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 성음의 변화에 의한 분류 
 

아귀성 : 목청을 좌우로 재껴가면서 힘차게 내는 소리 

푸는목 : 성음을 느긋하게 스르르 푸는 목소리 

감는목 : 서서히 몰아들이는 목소리 

찍는목 : 소리의 어떤 요점(要點)에 맛이 있게 찍어내는 목소리 

떼는목 : 소리를 하다가 어느 경우에 맺어서 꼭 잘라내는 목소리 

마는목 : 느린목소리를 차차 빨리 돌려 차근차근 몰아들이는 목소리 

미는목 : 소리를 댕기다가 다시 놓아 밀어주는 목소리 

방울목 : 궁글궁글 굴려 내는 목소리 

끊는목 : 예민하고 날카롭게 맺어 끊는 목소리 

엮는목 : 사뿐사뿐 아주 멋있게 엮어내는 목소리 

다는목 : 떼지 않고 달아 붙이며 하는 목소리 

깎는목 : 소리를 하다가 모가 있게 깎아내는 목소리 

짜는목 : 평범하게 소리를 하다가 쥐어짜서 맛있게 내는 목소리 

찌른목 : 최상성을 내어 높이 찔러내는 목소리 

파는목 : 아래로 깊이 파서 들어가는 목소리 

흩는목 : 소리를 무덕무덕 널어서 흩는 목소리 

조으는목 : 목소리를 맺어 떼려고 바싹 조아들이는 목소리 

너는목 : 소리를 쭉쭉 뻗어 널어놓는 목소리 

줍는목 : 차근차근 주워 담는 목소리 

튀는목 : 소리를 평성으로 하다가 위로 튀어나오는 목소리 

뽑스린목 : 평탄하게 나가다가 휘잡아 뽑아 올리는 목소리 

엎는목 : 소리를 바로 하여 나가다가 한번 엎치어보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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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면조, 평조, 우조? 

판소리의 조(調) 
 

  ‘조(調)’는 구성음ㆍ선율의 구조 형태ㆍ음의 장식법ㆍ악상(樂想)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판소리에서는 우조(羽調)    

평조(平調) ㆍ계면조(界面調)의 세가지 조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이 외

에 경드름ㆍ설렁제ㆍ추천목 등이 있습니다.  

 

계면조(界面調) : 판소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라고 할 수 있으며, 

남도민요인 <육자배기> 같은 선율구조로 되어 있어서 매우 슬프고 

처량한 느낌이 듭니다. ‘육자배기조’, ‘시나위조’라고도 하는데 <춘향
가> 중에서 이별대목,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죽으러 가는 대목, <

흥보가> 중에서 흥보 아내의 ‘가난 타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조(羽調) : 전통가곡(歌曲) ㆍ시조(時調)와 같은 성악 양식을 판소

리에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화스런 장면ㆍ장엄한 장면    

웅장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장면에 사용됩니다.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 대목, <흥보가> 중에서 도사가 집터를 잡아주는 대목, <
수궁가>에서 자라가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대목 등이 해당됩니다. 

 

평조(平調) : 우조처럼 가곡ㆍ시조의 스타일로 판소리를 짠 것으로, 

우조보다 명랑하고 화창한 느낌을 주며, 기쁘거나 흥겨운 장면에 사

용됩니다. <춘향가> 중 ‘천자풀이’, <흥보가> 중 제비가 날아오는 대
목, <심청가> 중 ‘화초타령’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의 세가지 조는 더 세분해서 다음과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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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조 : 호기있고 위엄 있게 

 가곡성 우조 : 점잖고 품위 있게, 품위 있고 우아하게 

 평우조 : 즐겁고 경쾌함이 지나치지 않게 

 평조 : 화평하고 한가하게, 담담하고 여유 있게 

 평계면 : 약간 애조를 띠고 

 단계면 : 슬픈 감정을 갖고, 여린 감정을 갖고 

 진계면 : 매우 슬프고 비통하게 

 

경드름 : 8명창 중 한 사람인 경기도 출신 염계달이 경기지방 민요선

율을 따서 지은 것을 뒤에 송만갑이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경조(京
調)’라고도 합니다. 주로 서울 사람이나 왈자(건달)들의 행동을 묘사
하는 대목에 사용되는데, <춘향가> 중 이몽룡이 춘향을 달래는 대목

이나 남원골 한량들이 변사또를 욕하는 대목이 해당됩니다. 

 

추천목 : 염계달이 경쾌한 느낌의 경기 민요가락에서 따온 것으로, 

‘반경드름’이라고도 합니다. <춘향가> 중 ‘잦은 사랑가’, <수궁가> 중 
세상으로 살아나온 토끼가 자라를 욕하는 대목 등이 해당됩니다. 

 

설렁제 : 19세기 초반에 활약했던 전북 익산 출신 권삼득이 가마꾼

의 가마 모는 소리인 ‘권마성’을 판소리화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덜렁제’, ‘권마성제’, ‘드렁조’, ‘호걸제’라고도 하는데, 경쾌하고 
호탕한 느낌을 주며, 경박한 인물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나가는 대목

에 사용됩니다. <심청가> 중 남경 선인들이 처녀를 사러 다니는 대

목, <흥보가>에서 놀보가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등이 해당됩니다. 

 

석화제 : 평조처럼 화창하고 명랑한 느낌을 줍니다. <수궁가> 중에서 

토끼가 세상으로 돌아오는 대목인 ‘소지노화’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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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판소리에는 12개의 마당이 있다 

판소리 열두마당 소개 
 

  판소리 열두마당이란 송만재의 『관우희(觀優戱)』에 언급된 <춘향

가> <심청가> <박타령(=흥보가)> <토끼타령(=수궁가)> <화룡도(=적

벽가)> <배비장전> <옹고집전> <변강쇠타령> <장끼타령> <무숙이타

령> <가짜신선타령> <강릉매화전>을 말합니다. 당시 과거에 급제하

면 광대를 불러 축하연(祝賀宴)을 베풀었던 전통이 있었는데, 송만재

는 가난해서 아들의 과거 급제에 대한 축하연을 못 열고, 그 대신 

당시 광대들이 연주했던 판소리 열두마당을 소개한 『관우희』라는 한

문시를 지어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판소리 열두마당 중에서 양반들의 

감성이나 미의식에는 부적합했던 <

배비장전> <변강쇠타령> <옹고집전> 

<장끼타령> <무숙이타령> <가짜신선

타령> <강릉매화전>의 일곱 바탕은 

탈락하게 됨으로서, 오늘날에는 <춘

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다섯 마당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없어진 판소리’라는 것은 현재까지 판소리로 전
승되어 불려지지 않고 있다는 뜻일 뿐이고, 그 사설 내용들은 오늘

날까지 전해 오고 있으며, 이 중에서 <변강쇠가> <가루지기타령> 등 

일부는 박동진 명창에 의해 재창작되어 불려지기도 합니다. 

 

정노식이 쓴 『조선 창극사』 
(「판소리 기행-판소리 맥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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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판소리 열두마당이 실린 19세기 초 송만재의 『관우희』와, 

19세기 후반의 판소리 이론가이자 소리꾼의 후원가요 명창이었던 신

재효가 정리한 여섯마당이 실린 『판소리 사설집』, 일제시대에 정노

식이 쓴 『조선 창극사』, 그리고 판소리 다섯마당이 정리된 이선유 

명창의 『오가전집(五歌全集)』을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섯마

당과 비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헌별 판소리 다섯마당과 열두마당의 비교 

송만재 신재효 정노식 이선유 무형문화재 

19세기 초 19세기후반 20세기 초 20세기 초 현대 

춘향가 춘향가 춘향가 춘향가 춘향가 

심청가 심청가 심청가 심청가 심청가 

흥보가 박흥보가 흥보가 박타령 흥보가 

수궁가 퇴별가 수궁가 수궁가 수궁가 

적벽가 적벽가 적벽가 화용도 적벽가 

변강쇠타령 변강쇠가 변강쇠타령   

배비장타령  배비장타령   

강릉매화전  강릉매화전   

옹고집  옹고집   

장끼타령  장끼타령   

왈자타령  무숙이타령   

가짜신선타령  숙영낭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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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열두마당이 모두 실린 송만재와 정노식의 판소리 열두마당 

중에서는 맨 마지막의 <가짜 신선타령>과 <숙영낭자전>만 서로 다

르게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 판소리는 명칭만 서로 조금씩 다를 뿐 

서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판소리 열두마당 각각의 줄거리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소리 열두마당의 줄거리 
 

 
 

하나. 춘향가 

남원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은 사또 자제 

이몽룡과 백년 가약을 맺었으나 이도령의 

과거 응시로 이별하게 되고,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여 죽을 위

기에 처하지만,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도령이 구해낸다는 내용을 판소리로 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판소리로 형성된 것

으로 추정되며, 문학-음악적으로 볼 때 가

장 예술성이 높은 판소리로 꼽힙니다. ‘춘
향의 사랑-춘향 이별-춘향 시련-춘향 승

리’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은호 화백의 춘향 초상화 
(남원 광한루원 춘향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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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심청가 

효녀 심청이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

려고 공양미 삼백석을 받고 뱃사람들에게 

팔려 바다에 빠지게 되지만,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세상에 다시 나와 황후가 되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줄거리를 판소

리로 짠 것으로, 현전 판소리 중에서 춘향

가 다음으로 보편성과 예술성이 많은 판소

리로 평가됩니다. ‘어린 시절의 심청-처녀
가 된 심청-황후가 된 심청’의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장각 소장 심청전 일부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셋. 흥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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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민속국악원의  
<창극 흥보가> 공연장면 

가난하지만 착한 아우 흥보는 부러진 제

비 다리를 고쳐 주고 그 보답으로 제비가 

물어 온 박씨로 인해 부유하게 되고, 부

자이지만 심술궂은 형 놀보는 일부러 제

비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혼이 나지만 결

국 개과천선하게 된다는 줄거리를 판소리

로 재창조 한 것으로, ‘부자 놀보와 가난
한 흥보-부자가 된 흥보-놀보의 패가망

신’의 세 부분으로 짜여져 있으며 <박타
령>이라고도 합니다. 

가 보인다 



 

국립 민속국악원의  
<창극 수궁가> 공연장면 

넷. 수궁가 
 

<토별가>, <별주부타령>, <토끼타령>이라고

도 불리는데, 자라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토끼를 꾀어 용

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는 기지를 발휘하

여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

로 엮은 것으로, 동물을 소재로 인간사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용왕의 병
과 자라 선발-자라의 세상구경과 토끼 유

혹-토끼의 지혜-토끼의 수난’의 네 부분으
로 나뉩니다. 

 

 
 

다섯. 적벽가 

나관중이 지은 소설 『삼국지연의』 중에

서 적벽강 싸움을 중심으로 앞뒤에 벌어

지는 이야기를 몇몇 부분은 덧붙이거나 

빼서 판소리로 엮은 것으로,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도망가다가 관운장과 마주치

는 협곡길의 이름을 따서 <화용도(華容

道)>, 또는 <화용도 타령>이라고도 합니

다. ‘삼고초려-장판교싸움-군사설움-적벽
대전-화용도’의 다섯 부분으로 짜여져 있
으며, 가장 남성적이고 호방한 판소리입니

다. 

 

민화 <삼국지도(三國志圖> 
(『한국의 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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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변강쇠 타령 

<가루지기 타령>이라고도 하는데, 남도에 

사는 음란한 변강쇠와 황해도의 음녀(淫

女) 옹녀가 육욕에만 탐닉하다가, 지리산 

속으로 들어간 변강쇠가 장승을 베어다 불

을 때고는 그 벌로 죽게 되자 상을 치른 

후 옹녀와 살기로 한 사람들마다 모두 죽

거나 땅에 달라붙게 되어 굿을 해서 모면

했다는 내용입니다. 판소리 중에서 가장 

음란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으나, 장승 신

앙과 생의 의욕 등 인간사의 여러 가지 문

제를 다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가루지기전>CD 표지 
(『국악대전집 28』) 

 

일곱. 옹고집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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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춤 중 허수아비 
(『한국문화 상징사전2』) 

옹진골 옹당촌에 사는 옹고집은 욕심 많

고 심술궂은 사람으로서, 불교를 능멸하여 

동냥 온 스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도

승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도승은 도술

을 부려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가짜 옹고

집을 옹고집의 집에 보내어 진짜 옹고집

을 내어쫓게 만들고, 쫓겨난 진짜 옹고집

은 갖은 고생 끝에 개과천선(改過遷善)하

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 보인다 



 

 
 

 

신윤복<기방무사(妓房無事)> 
중 일부(『풍속화』) 

여덟. 배비장 타령 

도덕군자인 체 하던 배비장은 제주에 부

임하여 기생 애랑과 방자의 유혹에 빠져 

앞니까지 빼어 주고 애랑의 방에 들어갔

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게 됩니다. 배비

장은 급한 김에 궤짝 속에 숨게 되지만 

결국 망신만 당한다는 줄거리를 판소리

화 한 것으로, 남달리 근엄한 체 하는 선

비들의 위선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

습니다. 

 
 

아홉. 강릉 매화타령 

여자를 멀리한다던 골생원은 강릉의 

일등 기생 매화에게 빠지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 짜고 매화가 죽

은 것처럼 꾸미자 골생원은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나타난 매화

를 보고 귀신인 줄로만 알고 저승으

로 따라 나선 골생원은, 저승 사람은 

세상 사람 눈에 안 보인다는 매화의 

말에 속아 옷을 벗고 다니다가 나중

에야 자신이 희롱 당한 것을 알게 된

다는 내용으로, <매화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유운홍의 <기녀(妓女)> 
(『풍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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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장끼타령 
 

 

민화 「쌍치도(□雉圖)」 
(『한국의 미 8』) 

<자치가(雌稚歌)>라고도 불리는데, 장끼

(수꿩)가 까투리(암꿩)의 말을 안 듣고 콩

을 주워먹다가 덫에 걸려 죽게 되자, 까

투리가 여러 새들의 청혼을 받게 되지만 

결국 문상 왔던 홀아비 장끼에게 시집가

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

입니다. 타인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하

며,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열하나. 무숙이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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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기의 <투전도(鬪牋圖)> 
(『풍속화 (둘)』) 

<왈자(曰子) 타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왈자’는 ‘건달’ 혹은 ‘장안의 한량’을 가리
키는 말입니다. 주인공 김무숙은 서울 갑부

의 아들인데, 궁중 내의원 소속인 기생 의

양에게 반하여 함께 살게 되지만 무숙이는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보다 못한 

의양은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김무숙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함으로써 마

침내 개과천선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 보인다 



열둘. 가짜 신선타령 
 

사설이나 소리가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우희』에 의하면 ‘생김새는 그럴듯해
도 못난 사람이 신선이 되려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노승(老僧)에게 신선이 먹는다

는 천년에 한 번 열리는 복숭아와 천일

(天日) 술을 구해 먹었지만, 결국 속고 

말았다’는 이야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한편,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에서는 <

숙영낭자전>이 열두번째 판소리마당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홍도<운상신선(雲上神仙)>중
일부(『단원 김홍도)) 
 

열둘. 숙영낭자전 

조선 후기 작자/연대 미상의 고대소설로서,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에 열두마당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종 때 안동에 사는 

백선군(白仙君)은 꿈에 본 선녀 숙영을 잊

지 못해 병이 나는데 결국 옥련동에서 만

나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백선군이 과거

를 보러 간 사이에 이를 시기한 시녀가 

숙영을 모함하여 자살하게 만들고 장원급

제한 백선군은 돌아와서 선약(仙藥)으로 

숙영을 소생시키고 행복하게 살다가 승천

하여 선인(仙人)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숙영낭자전>을 줄거리로 
1956년 11월에 개봉했던 
영화 ‘숙영낭자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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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 

판소리의 유파(類派)  
 

  19세기에 접어 들자, 훌륭한 명창들에 의해 판소리 음악양식은 더

욱 세련되어 갔습니다. 명창들이 가진 개성과 창의성이 한껏 발휘되

어 독특한 음악적 특성이 발휘되었고, 여기에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

르듯이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지역적 특색이 더해짐에 따라 판소리의 

‘유파(類派)’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특징을 후세 사람들이 비
슷한 유형으로 묶어 구분하게 되었는데, 동편제(東便制) ㆍ서편제(西

便制) ㆍ중고제(中高制)의 구분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유파를 가리키는 다른 

말로는 ‘판소리 전승의 큰 줄기’
라는 의미로 흔히 ‘대가닥’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판소리의 유파를 구분할 때에

는 전승 지역과 전승 계보(系

譜), 그리고 음악적 특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러나, 전승지역은 명창에 

따라 활동했던 지역이 넓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겠지요. 또, 전승 계보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명창들은 스승에게 배운 소리를 그대로 따라서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변형  발전시켜 불러왔고, 더욱이 

오늘날에는 여러 스승에게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계보의 순수성이 

지켜지기 힘들겠지요. 

 

동편제와 서편제의 지역구분 
(「앗 예술이 보인다 - 동편제와 서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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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악적 특색에 따른 구분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모든 판소리가 공유하는 특성이라고 할 때, 오늘날 동  서편  중고

제의 소리는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뿐만 아니라 큰 의미가 없는 일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파별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

의 표와 같습니다. 

유파 전승 지역 전승 계보 음악적 특성 

동 

편 

제 

섬진강 동쪽ㆍ
남원ㆍ순창ㆍ곡
성ㆍ구례ㆍ흥덕
등의 명창들에
의해 발전됨 

송흥록을 시조로 삼고, 
송광록ㆍ박만순ㆍ송우룡ㆍ
송만갑ㆍ유성준으로 계승
된 소리제를 주축으로 삼
고, 김세종에서 장자백, 
정춘풍에서 박기홍으로  
전해지는 소리제를 포함 

ㆍ씩씩하고 웅장한 가락인 
 우조를 많이 씀 
ㆍ발성은 무겁고 통성 사
용 
ㆍ소리 꼬리를 짧게 끊음 
ㆍ굵고 웅장한 맛이 남 
ㆍ기교를 안 부리는 리듬 
 (대마디 대장단) 

서 

편 

제 

섬진강 서쪽ㆍ
광주ㆍ나주ㆍ담
양ㆍ화순ㆍ보성
등의 창들에 의
해 발전됨 

박유전을 시조로 삼고, 
이날치ㆍ김채만으로 계승
된 소리제를 주축으로 삼
고, 정창업ㆍ김창환ㆍ봉학
으로 전해지는 소리제를
포함(박유전의 호를 따서 
강산제江山制 라고도 함) 

ㆍ애절하고 슬픈 가락인 
 계면조를 많이 씀 
ㆍ발성은 가볍고 기교 다
양 
ㆍ소리 꼬리를 길게 늘임 
ㆍ정교하고 감칠맛이 남 
ㆍ매우 기교적 리듬(엇부
침) 

중 

고 

제 

충청도ㆍ경기도
명창들에 의해 
발전됨 

염계달을 시조로 삼고 
고수관ㆍ한송학ㆍ김석창으
로 계승된 소리제와, 김성
옥을 시조로 삼고 김정근
황호통ㆍ김창룡으로 전해
지는 소리제를 말함 

 ㆍ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비동비서(非東非西) 
ㆍ동편과 서편의 중간소리 
ㆍ책을 읽듯 덤덤한 맛 
ㆍ현재는 거의 전승이 끊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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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면(裡面)이 잘 그려졌다? 

판소리의 이면(裡面) 
  ‘이면(裡面)’이란 ‘안쪽’, ‘내부(內部)의 사실(事實)’ 등의 뜻을 가지
고 있습니다. 판소리가 창ㆍ아니리ㆍ발림 등을 통해 이야기의 내용

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극적 상황에 맞게 짜여진 

판소리가 듣는 이에게 얼마나 실감나게 전달되는가 하는 정도에 따

라 “이면이 잘 그려졌다, 못 그려졌다” 하는 평가 기준이 생깁니다. 
  이면을 그리는 데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

이 되는 것은 사설인데, 사설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방법으로는 <수궁가> 중 토끼의 

얼굴을 묘사하는 대목인 ‘토끼화상’처럼 
사실적으로 풍경화나 인물화를 그리듯이 

묘사하는 방법, <춘향가> 중 ‘어사가 남원
으로 내려오는 대목’처럼 시간과 공간의 
흐름대로 상황을 그려내는 방법, 그리고 <

흥보가> 중 ‘가난타령’처럼 등장 인물의 
내적인 감정을 일인칭으로 묘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화「춘향전도」중 어사가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춘향의 
편지를 읽는 장면)

  또한 이면과 소리(음악)가 서로 어울리기 위해서는 슬픈 대목을 

계면조에 진양 장단으로, 급박한 상황은 자진모리나 휘모리 장단을 

사용하고, 새소리ㆍ북소리 등의 의성어를 통해 상황을 묘사해야 합

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모습이나 봉사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걷는 모습 등의 적절한 발림 또한 이면을 그려내는 데 큰 역할을 합

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잘 그려진 
이면’으로서 관객들에게 예술적인 감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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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마디 대장단과 엇부침 

판소리의 부침새vi 
  판소리는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장단 위에 노랫말인 사설(辭說)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여기에서 음악적 분절(分節)인 박자와 음절-단어

-구-절-문장 등의 분절로 이루어진 사설이 어떤 모양으로 결합되는

가를 ‘부침새’ 또는 ‘붙임새’라는 용어로 정의합니다. 
  ‘부침새’라는 말은 ‘붙이다’의 명사형인 ‘붙임’과 ‘모양’이라는 뜻을 
지닌 접미어 ‘새’가 합쳐져서 된 말이며, 판소리의 부침새에는 크게 
‘대마디 대장단’과 ‘엇부침’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마디 대장단’은 사설과 장단이 정상적으로 규격에 맞아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장단의 첫 박이 시작함과 동시에 사설의 구절이 시작

되고 장단의 끝 박이 끝나면 사설의 구절도 함께 마칩니다. 주로 동

편제 소리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부침새로  ‘대머리 대장단’이라고
도 부릅니다. 아래와 같이 장단이 시작하면서 사설의 구절인 ‘함’이 
시작되고 12박의 중모리 장단이 끝나기 전에 사설의 구절인 ‘늙은 
몸이’가 끝나는 경우가 ‘대마디 대장단’의 예입니다. 

[대마디 대장단의 예] 임방울 창 「호남가」 (중모리)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함 평 천 지   늙 은 몸 이   

 

  이에 비해 ‘엇부침’은 사설과 장단이 서로 엇물리는 것을 말하는데 
‘대마디 대장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엇부침’에 해당됩니다. ‘엇
부침’은 다시 ‘밀부침’, ‘당겨부침’, ‘잉애걸이(잉어걸이)’, ‘완자걸이’, 
‘괴대죽(교대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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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부침’은 박자의 첫 박이 시작한 뒤 한 박이나 두 박, 또는 세 
박까지 쉬었다가 사설이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래 예에서 ‘영
창으로’라는 사설이 시작되기 전에 2박을 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
다. 

  ‘당겨부침’은 이와 반대로 첫 박이 시작하기 전에 앞 장단의 끝 부
분에서 다음 구절에 해당하는 사설이 미리 시작하는 것으로, ‘한편을 
바라보니’라는 사설에서 ‘한편’이라는 첫 구절이 1박 째에 나오지 않
고 11박과 12박 째에 미리 나오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밀부침과 당겨부침의 예] 김소희 창 <춘향가> (중모리)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영 창 으로 - 간 을 막 고
열 선 도르 을 붙 였 구나 아 한 편사설 

으 을 바라 아아 보니 이  상 사안 사 흐

 

  ‘잉애걸이’는 장단의 각 박자에 사설이 곧바로 붙지 않고 박자 사
이로 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며 ‘잉어걸이’ 혹은 ‘소리를 밟고 나
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서양음악의 싱코페이션(syncopation)
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잉애걸이의 ‘잉애’는 베틀의 ‘잉아’를 가리키
는데, 음이 주박(主拍)과 주박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 마치 베틀의 

‘잉아’가 ‘북’과 ‘바디’ 사이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데서 나온 것 같
습니다. 아래에서 ‘청’은 한 박을 다시 3분박으로 나누었을 때 첫 번
째 박이 시작하고 난 후 3분박 중 2분박 정도의 여유를 준 후에 나

타나는데, 이 쉬는 박이 한 박을 넘으면 ‘밀부침’이 되어 버립니다. 
[잉애걸이의 예] 김소희 창 <춘향가> (자진모리)

박 1 2 3 4

사설   청 홍 - 사 고 운 - 굴 -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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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자걸이’는 완자무늬(卍)처럼 이리저리 교묘하게 얽히고 사이사
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

다. 완자걸이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일색 명기’에서 ‘색’은 첫 박 중간에서 시작
하여 둘째 박 중간까지 계속되는 부분이 완자걸이에 해당되며, 서양

음악에서 말하는 헤미올라(hemiola) 현상과 비슷합니다. 

[완자걸이의 예] 김소희 창 <춘향가> (엇중모리)

박 1 2 3 4 5 6

사설 일 색 명 기 다 아버 리 고
 

  ‘괴대죽’은 ‘고양이(괴) 발자국(대죽)’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하는데 
고양이가 종종걸음을 치다가 멀리 뛰어가고, 또 종종걸음을 치는 모

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교대죽’이라고도 하고 
완자걸이처럼 역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른데, 아래의 

예에서 ‘아버지’까지는 장단의 틀 안에서 부르다가 ‘지’ 다음은 ‘이’
라는 여음으로 다음 장단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괴대죽에 속하는 경우인데, 마치 고양이가 종종걸음으로 걷다가 길

게 뛰어가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괴대죽의 예] 정권진 창 <심청가> (자진모리)

박 1 2 3 4
 아 이 고 - - 아 버 지 이 - -
- - - - - -  사설 

  한 - 번 - 부 르 - 더 니 -

 

  이처럼 판소리에서는 부침새라는 다양한 리듬기교를 통해서 사설

과 장단에 더욱 다양한 멋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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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판소리에는 족보가 있다 

판소리의 전승 계보 
  판소리는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전승되어 

온 음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모습이 그 이전의 모습과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계속 전통

성을 유지하며 이어오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제’와 ‘바디’입니다. 
  ‘제’는 전승되는 계보를 가리키는 말로서, 소위 ‘유파’라고 하여 음
악적 특성, 전승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보입니다. 

  ‘바디’는 ‘받다’에서 나온 말로 생각되는 말로서, 같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성을 보이고,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송만
갑 바디 <적벽가>’, ‘정응민 바디 <심청가>’와 같이 부릅니다.   즉, 
‘바디’는 ‘제’에 포함되는 용어로서, 더 큰 계보인 ‘제’ 속에 더 작은 
계보라 할 여러 ‘바디’가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전승계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vii 

 

중고제 계보 

 
 

※ 주로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가 전승되었으며, 박동진에게 

전승된 소리는 <심청가>이고, 여타의 소리는 부분적으로 한두 대목 

전승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승이 끊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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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 계보 

 

 
 

 

김창환 바디는 <흥보가>, 김채만 바디 중에서 박종원 계통은 <적벽

가>, 박동실 바디는 <심청가>, 정정렬 바디 중 김여란으로 이어진 

계보는 <춘향가>, 정응민 바디는 <심청가>를 주로 계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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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제 계보 1(『판소리란 무엇인가』) 
 

 
 

 

※ 유성준 바디는 <수궁가>와 <적벽가>, 김정문 바디는 <흥보가>, 

박봉술 바디는 <적벽가>, 박초월 바디는 <흥보가>, 김소희 바디는 

<춘향가>를 주로 전승하였고, 김소희 바디 <춘향가>는 극히 일부에

서만 송만갑 바디를 계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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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제 계보 2(『판소리란 무엇인가』) 

 
 

 

※ 정춘풍 바디는 <적벽가>만을 전승하였음. 

 

 

동편제 계보 3(『판소리란 무엇인가』) 
 

 
 

 

※ 김세종 바디는 <춘향가>만을 전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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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판소리 역사 잠깐 보기 

간추린 판소리 음악사viii 
 

- 18세기 전후 숙종(1675∼1720) 무렵 :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판소리가 판으로 짜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 18세기 후반 영조(1724∼1776)와 정조(1777∼1800) 무렵 : 

  우춘대ㆍ하한담ㆍ최선달 등 판소리 최고(最古) 명창들이 활약하던 

시기로, 이 당시에 판소리 열두마당이 모두 불리었을 것으로 추정됩

니다. 
 

- 19세기 전기 순조(1801∼1834) 

무렵 :  

  판소리의 기틀이 확립되고 다양

한 유파로 발전되고 궁중에서도 판

소리가 불려진 전성기로서, 후에 연

구가들이 ‘전기8명창’으로 분류하는 
명창들이 활약하던 때입니다. 권삼

득-송흥록-염계달-모흥갑-고수관-

신만엽-김제철-박유전-황해천-주

덕기-송광록-김성옥-방만춘 등이 

판소리 발전에 공헌하였는데, 이들

은 자기의 독특한 음악적 예술을 

담은 ‘더늠’을 후세에 남겼고, 지방
마다 특징적인 음악양식을 나타내는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의 다

양한 유파가 생겨났습니다. 

 

『철산읍지도(鐵山邑地圖)』 중  
‘판소리 연행도’. 중간의 부채를 든 
사람이 소리꾼. (『판소리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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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전기 철종(1850∼1863) 무렵 :  

  연구가들이 흔히 ‘후기8명창’으로 분류하는 명창들이 활약하던 시
기로, 박만순-이날치-정창업-김세종-송우룡-정춘풍-장자백-김정근

- 한송학 등의 많은 명창들이 판소리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전기8

명창의 유파에 나타난 특징은 그대로 전승되었습니다. 한편, 신재효

는 명창들에게 판소리이론을 지도하고 여섯마당 판소리의 사설을 다

듬어 판소리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 19세기 후반 고종(1863∼1907) 무렵 : 황호통-이창윤-김찬업-김

창환-박기홍-김석창-유공렬-이동백-송만갑-김창룡-김채만-정정렬-

유성준 등 많은 명창들에 의해 판소리 내용이 더욱 충실하게 닦아지

고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정교한 판소리가 완성된 시기로, 연구가들

이 ‘5명창’으로 분류하는 명창들이 활약했던 때입니다. 한편, 이 시
기의 명창들에 의해 각 판소리의 유파에 나타난 특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판소리 다섯마당 이외의 전승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

다. 

- 한말과 일제시대 무렵 : 사회적 변동으로 판소리가 쇠퇴하면서 처

음으로 창극(唱劇)이 공연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판소리가 더욱 쇠퇴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대에 활약하던 명창들로는 장판개- 

박중근-박봉래-김정문-정응민-공창식-김봉학-임방울-김연수-강장

원 등이 있으며,  강소춘-김녹주-이화중선-김여란-김소희-박초월 

등 수많은 여류명창들이 활약했습니다. 

- 광복 이후 : 여성창극이 성행하고 판소리는 더욱 쇠퇴했습니다. 

- 1960년대 : 창극이 기울어지고, 박동진이 판소리 다섯마당의 전판

공연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박초월-김소희-오정숙-성우향 등이 판

소리 전판 공연을 가졌으며, 판소리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쇠미해가던 판소리 전수에 진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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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터넷에 가면 판소리가 들린다 

판소리 웹사이트 안내 
 

사이트명 : 판소리 다섯마당 

 http://www.pansori5.co.kr 

여행 포인트 

 

한국브리태니커회사에서 운영하

는 곳으로, 판소리에 대한 전반

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함.

특히 단가 및 판소리의 사설과 

함께 음악을 직접 감상할 수 있

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사전처럼 간편하게 볼 수 있음. 

 
 

 

 

 

사이트명 : 한국판소리고법보존회

 http://www.ebuksori.or.kr/ 

여행 포인트 

한국판소리고법보존회 홈페이지.

보존회에 대한 소개와 판소리 고

법강의, 간행물(음반)안내, 공연 

및 국악활동 등으로 꾸며져 있으

며, 특히 자료실에는 국악인 찾

기, 정철호 창작악보집, 노래 및 

영상 감상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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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 NAVER.COM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여행 포인트 

 

 

검색엔진 NAVER.COM에 내장된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네이버홈 > 백과사전 > 문화예
술 > 음악 > 한국음악 > 창극 

및 판소리’으로 찾아가면 판소리
의 주요 항목에 관한 설명을 쉽

게 살펴 볼 수 있음. 

 
 

 

 

사이트명 : 판소리  

 http://soback.kornet21.net/~
 photost/pansori.html 

여행 포인트 

배창범, 박진주님이 만든 사이

트. 

판소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

를 구축해 놓았으며, 특히 판소

리 다섯마당의 사절집을 모두 열

람할 수 있으며, 판소리 주요 대

목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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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 춘향전문 사이트 

 http://www.chunhyang.or.kr 

여행 포인트 

 

남원시 홍보전산실에서 춘향 관

련 정보를 정리한 사이트. 

춘향과 함께 하는 남원 관광, 춘

향과 이도령의 캐릭터 상품 안내 

등이 있으며, 특히 ‘아홉마당’에
서는 춘향전을 소설-판소리 사설

-그림 등으로 흥미 있게 안내함.  

 
 

 
 

 
 

 

 

사이트명 : 흥부이야기 

 http://heungbu.or.kr/
여행 포인트 

전북 남원에서 매년 열리는 흥부

제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흥부전을 소설-판소리 사설-흥

부설화와 발상지 등으로 안내해 

주며, 흥부 뺨 맞는 장면-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박타는 흥부와 

부인 등 애니메이션 화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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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 동초 소리 

여행 포인트 

 

동초제 판소리의 인간문화재 오

정숙 명창의 사이트. 

동초제 소리의 역사와 오정숙 명

창의 약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특히 자료실에는 판소리 다

섯마당 주요 대목의 사설과 음악

을 들어볼 수 있게 짜여짐. 

 
 

 

 

 

 

 

  

 
 

 

 

사이트명 : 한국의 소리꾼 조상현

 http://www.chungrang.or.kr
여행 포인트 

인간문화재 조상현 명창 사이트. 

강산제 보성소리의 조상현 명창

에 대한 약력과 그의 소리세계에 

대한 설명 및 주요 대목을 직접 

감상할 수 있게 하였고, 특히 

‘판소리서당’에서는 판소리에 관
해 쉽게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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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 판소리 명창 안숙선 

여행 포인트 

 

인간문화재 안숙선 명창 사이트. 

안숙선 명창의 약력과 지금까지 

취입한 소리앨범 등에 관한 정보

를 알 수 있으며, MBC성공시대

에서 방영되었던 ‘명창 안숙선의 
성공비결 세 가지’ 등을 비디오
로 감상할 수 있게 구성. 

 
 

 

 

 

 

사이트명 : 명창 신영희 

 
여행 포인트 

신영희 명창 사이트. 

나의 인생-나의 소리세계-스승

과 제자-주요 활동-신영희 국악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나의 스승 만정 김소희 선
생님’ 등 동영상을 통해 신영희 
명창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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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 춤세상 

 http://myhome.netsgo.com/ 
     diaghilev/ 

여행 포인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무

용이론을 공부하는 혜경이의 춤 

이야기방. 

한국의 박과 장단-예술이론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단가-민요-판

소리를 직접 감상할 수 있게 깔

끔한 디자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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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 구비문학의 세계 

http://myhome.netsgo.com/ourob
oros 
/ 구비문학의세계/차례판소리 htm

여행 포인트 

양주환님이 구비문학 전반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국문학과 관련된  제공하고 있

고, 판소리론-판소리 작품론-판

소리 연구 등 전문 정보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히 주요 판소리 

창본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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